
원희룡 장관,“청년에 의한,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 기대”

- 6일 단국대학교 찾아‘청년정책공모전’현장 홍보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교 새 학기 개강철을 맞아 3월 6일(월)

오전 10시 30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를 방문하여 커피 트럭*과 

함께 ｢청년정책공모전｣을 홍보하고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

시간을 가졌다.

    * 전국 14개 대학에 ‘청년정책공모전’을 홍보하는 커피트럭 방문 행사(3.6-14, 국조실)

□ ｢청년정책공모전*｣은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

공모전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

기조를 반영하고 있다.

    * (일정) 접수(3.1~3.21) →1 · 2차 심사 및 정책 멘토링(3~4월) →최종심사(5월) →정책 반영

(시상) 1등 대상(1,500만원), 2등 최우수상(5백만원), 3등 우수상(3백만원) 등 총 6팀 수상

ㅇ 공모전은 만19 ~ 34세의 청년 3인으로 구성되는 팀이 참여할 

수 있으며, 주거, 일자리, 교육, 복지·금융·문화 등 4가지 분야에 

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. 특히, 선정된 

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원 장관은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고 소통하며 “이번 ｢청년

정책공모전｣은 청년에 의한, 청년을 위한 정책 인큐베이터가 될 것”

이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공모전 참여를 독려하였다.

ㅇ 특히, “청년 주거는 청년 삶의 안정과 미래 준비를 위한 첫 단추”

라고 강조하며,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자취 경험이나 주거

지원을 받은 경험 등에서 우러나온 참신한 제안이 현실감 있는 

청년 주거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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